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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접 메탄올 연료전지에서 실제로 전극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기체, 액체, 촉매간의 삼상계면이 

폭넓게 형성되어야 한다. 이는 반응물과 생성물의 확산 및 흡탈착, 생성물인 전자와 수소이온의 이동 

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. 전자는 촉매를 통해, 수소이온은 고분자 전해물질인 

이오노머에 의해, 그리고 반응물과 생성물은 기공을 통해 이동하게 된다. 그러므로 촉매의 효율을 극

대화하기 위해서는 촉매와 이오노머의 접촉 면적을 증가시켜야 한다. 이를 위해 일반적으로 촉매와 이

오노머 용액을 혼합하여 촉매층을 제조하지만, 이렇게 제조된 전극에서 90%이상의 촉매가 반응에 참

여하지 못하고 있다. 이에, 본 연구에서는 백금 합금 촉매 제조시 담체로 사용되는 카본을 이오노머로 

표면 처리하여 카본의 미세기공에 금속 촉매가 들어가는 것을 줄이고, 이오노머와 접촉하는 금속 촉매

의 양을 증가시켜 촉매의 활용도를 증가시키고자 하였다. 그 결과, 이오노머로 개질한 카본이 처리하

지 않은 카본에 비해 미세기공이 줄어들었음을 기공 분포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. 특히 카본 개질

시 사용되는 용매의 종류에 따라 촉매의 구조와 단위 전지 성능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였고, 이를 통

해 촉매의 구조가 메탄올 산화 반응에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. 또한 단위 전지 실험을 통

해, 이오노머로 개질한 카본을 이용하여 만든 백금-루테늄 촉매가 더 우수한 성능을 보임을 알 수 있었

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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